
베트웨이 모회사 슈퍼그룹(NYSE:SGHC)은 오늘 2023년 동안 최대 2,500만 

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재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장 마감 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2.52% 상승했습니다. 이는 표준 거래 시간 동안 2.92%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슈퍼그룹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68.17%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부채 없는 대차대조표는 견고하며,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Super Group의 최고재무책임자(CFO) Alinda van 

Wyck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믿습니다." 
 

슈퍼그룹이 주식을 재매입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 방향으로든 변경될 수 

있으며, 스포츠북 운영자는 주식을 재매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측은 "재매입은 공개 시장에서 현가 또는 장외 거래에서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신용카드 현금화 
 

슈퍼 그룹의 중요한 움직임 

슈퍼그룹은 특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으로 상장 기업 데뷔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게임 업계의 여러 기업을 포함해 수많은 탈SPAC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슈퍼그룹도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스포츠북 운영업체는 자사주 매입 발표 외에도 주가를 저해하는 희석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7,88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었던 사모사채 취소가 포함됩니다. 

https://gizmodo.uol.com.br/%EC%8B%A0%EC%9A%A9%EC%B9%B4%EB%93%9C-%ED%98%84%EA%B8%88%ED%99%94-%ED%95%98%EB%8A%94-%EB%B0%A9%EB%B2%95/


 

"오늘의 노력은 자본 구조를 단순화하고 향후 희석 가능성을 줄입니다. 개인 

워런트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스폰서, 주식 발행 권리를 포기한 원 주주들과 

함께 팀으로서 우리는 장기 비전에 전념하고 투자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 구조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닐 메나쉬 CEO와 리처드 하산 COO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주식 발행은 시장에 새로운 주식 공급으로 인해 현재 투자자를 희석시킵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슈퍼그룹 

슈퍼그룹은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에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게이밍 코퍼레이션(DGC)의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미국 

진출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소액결제 현금화 
 

"DGC는 미국 내에서 베트웨이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콜로라도, 인디애나, 아이오와 등 미국 내 

최대 10개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 및 게임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슈퍼그룹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DGC의 미국 내 첫 베팅은 

2021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https://gizmodo.uol.com.br/%EC%86%8C%EC%95%A1%EA%B2%B0%EC%A0%9C-%ED%98%84%EA%B8%88%ED%99%94-%EC%82%AC%EC%9D%B4%ED%8A%B8-%EC%B6%94%EC%B2%9C/

